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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오플로우,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‘이오패치’ 임상시험 완료 

▶기존 인슐린 주입요법과 비교해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 

[2020-12-03] 이오플로우(294090, 대표이사 김재진)는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형 

펌프인 이오패치(EOPatch)의 임상 시험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. 

 

회사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작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1형 당뇨인들을 

대상으로 이오패치 착용 전 4주와 착용 후 4주를 비교해 제품의 효능, 만족도, 부작용 등 

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다. 

 

임상시험 결과 효능 측면에서는 이오패치가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당뇨인의 혈당 관리에 

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 모든 시간대에서 이오패치 착용 후 혈당이 착용 전에 비해 적정 혈당 

범위(70~180mg/dL)에 더 오래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. 

 

떨림, 불안, 혼란, 두근거림, 공복감, 의식소실, 발작, 혼수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레벨2 중증 

저혈당(54 mg/dL 미만)의 발생률은 착용 후 확실히 낮아졌다. 특히 밤 시간대의 중증 저혈당 예

방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(P-value<0.01). 뿐만 아니라 센서 혈당 180~250mg/dL의 발생

률이 줄어 고혈당 예방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. 

 

임상시험 만족도 조사에서는 착용 편이성 항목에서 9명의 응답자 중 7명이 만족했고, 착용 후 생

활 항목에서 8명이 만족감을 나타냈다. 패치펌프가 인슐린 주사에 대한 걱정을 줄여주는 지에 대

해서는 9명 모두 만족한다고 응답해 이오패치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

 

한편, 부작용 측면에서는 이미 연속혈당측정기나 인슐린 펌프의 부작용으로 잘 알려진 피부발진, 

바늘 부위통증, 가려움증이 각각 1건씩 발생했으나 경증이었고, 중대한 이상반응은 없었다. 아쉬

운 점은, 이번 연구의 추적관찰 기간이 4주인 점에서 당화혈색소와 당화알부민의 변화가 유의한 

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. 

 

김재진 이오플로우 대표는 “이번 임상 시험에서 국내 최초 웨어러블 인슐린 패치 펌프의 우수성

이 검증되어 기쁘게 생각한다”며 “제품 경쟁력을 확보한 만큼 국내외 상용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

여 의미 있는 매출 신장과 수익 창출을 이뤄낼 것”이라고 밝혔다. 이어 “앞으로도 다양하고 활발

한 연구 활동을 통하여 선보일 웨어러블 인공췌장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더욱 힘쓰

겠다”고 전했다. 

 

한편, 이오플로우는 지난 10월 제2차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 과제로 현재 개발 중

인 웨어러블 인공췌장 제품인 ‘이오패치 X’가 선정된 바 있다. 


